
존경하는 체아심 국가원수 행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일행을 위해 성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한 환 의 말 을 해 주

신 각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국민에게 우리 국민이 보내는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민국 통령으로는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훈센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찬란한 크메르 문화

를 꽃피워 온 캄보디아의 저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1999년 이후 연평균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국가개발계획도 반드시 성공할 것

으로 믿으며,캄보디아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각하,

우리 두 나라는 지금 경제∙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질협력을 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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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활발한 개발협력을 통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체결한 캄보디아 지방행정전산망 구축사업과 인력송출 양해각서도 그 의미가 매

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캄보디아의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문화교류도 양국관계 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동아시아 주간’행사를 통해 캄보디아 문화가 소개되었고, 내일부

터는‘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국가 간 문화

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 합니다.

양국 국민들의 교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21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장 많이 찾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최

근 직항편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오는 2010년부터 항공자유화가 이뤄지면 더 많

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두 나라는 ASEAN+3, ASEM 등 국제무 에서도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시하모니 국왕과 각하의 건강, 그리고 캄보디아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양국의

원한 우정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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